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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

이미영
조선대학교대학원 보완대체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Fire-Fighters

Mi-Young Lee
Departmen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요  약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구조, 구급, 생활민원 각자 다른 출동 벨소리로 수면장애 유병률이
높다. 우울과 수면장애의 발생순서는 알 수 없지만 상관성이 높은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이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G광역시 일개 소방서 및 119안전
센터에 근무하는 14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에 따라 우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했다.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수면의 질이 감소할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소방공무원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Firefighters have a high prevalence of sleep disorde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
with different dispatch rings for fires, rescue, first aid, and daily civil petitions. The order of occurrence
of depression and sleep disorders is unknown. However, it is recognized as a highly correlated problem.
It is necessary to maintain each perso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while playing the role of firefighters
who must be dispatched urgently in preparation for the crisis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in firefighters, and a total of 144
people working at the rescue team and 119 Safety Center of the G Metropolitan Fire Department were
surveyed using self-filled questionnaires.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abl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 23.0 version program.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which the depression score increased with the decrease in sleep quality,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which the depression score 
increased with the decrease in sleep quality,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so that firefighters can focus on responding to emergency situations by seeking efficient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and redu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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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화재진압, 
구급, 구조, 생활민원 등 긴급을 요할 때 출동하여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소방공무
원은 직무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1], 과도한 긴장이나 무리한 근육사용 및 유독가
스 흡입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심근경색, 요통,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요인이 된다[2]. 

소방공무원의 3조2교대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에 따
른 문제가 많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
에서 높은 수면장애 유병률을 보였고, 소방공무원의 화
재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빈도수가 증가할수
록 수면장애 증상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3]. 교대근무
는 생체리듬을 교란해 수면장애와 피로를 유발하고, 건
강에 부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부족은 이성적
인 감정처리나 활동을 방해하고 행동장애, 정신장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쁜 수면의 질은 우울, 불안, 초조
로 대사 장애,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소방공무원의 여러 작업환경이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
으로 보고되는데 소방공무원의 19.2%가 우울 경향이 있
고,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5]. 우울은 부
정적인 견해로 침울, 상실감,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
서장애이고 슬픔, 실망, 무력감 등 자살의도 등을 보이는 
정서변화를 말한다. 소방공무원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
를 보면 계급별 우울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가 위험하고 신체적인 체력과 책임감 또는 높은 직무요
구, 수면부족이 생체시계의 혼란과 수면패턴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6].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사람과 업무환경 간의 부조화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무스트레스 결과 생리·심리·행동
적 변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 감정상태 및 우
울 등을 초래할 수 있다[7].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 결과, 수면부족으로 우울해
지고 만성피로로 사고력, 판단력이 떨어져 제2차 사고의 
위협이 된다고 한다[8,9]. 교대근무가 건강상의 문제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수면의 생리적, 정신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10] 소방공무원의 교대근
무자는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체력단련과 기타업무를 
하면서 언제 출동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긴장감과 출동
소음으로 인하여 피로는 누적되고 쉽게 잠들지 못한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이성적인 감정처리나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6]. 많은 연구에서 수면문제와 
우울의 상관성은 보고되었다.

수면장애는 우울을 일으키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정신
이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수면 특성상 화재, 
구조, 구급, 생활민원 각자 다른 출동벨소리로 자다 깨다
가 반복되며 한 번 깬 후에는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와 
같이 우울과 수면장애의 발생순서는 알 수 없지만 상관
성이 높은 문제로 파악된다[11].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각
종 재난사고와 응급환자는 증가추세이다. 업무량은 늘고 
소방공무원 인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수면의 질과 우울수
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소방공무원의 수
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능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과 우
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우울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일개 소방서 구조대 및 

5개 119안전센터에 교대근무 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
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연구자가 직
접 방문하여 서부소방서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
명하고 조사허락을 받은 후 서무협조를 받았고, 대상자
에게 동의를 얻어 자료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
집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이었으며, 17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144명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10부와 교육중인 직원 10부, 무응답자 14부를 제외한 
총144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
료수집 전에 C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회의 심의
를 거쳐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C***** 
2017-08-005-001).

2.2 조사변수
2.2.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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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조사에 참여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월평균소득 ,음주여
부, 운동횟수, 흡연, 건강상태로 구분하였다.

2.2.2 업무관련 특성
본 연구조사에 참여할 업무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직

급, 근무경력, 근무부서, 지난 1주동안의 출동건수로 구
분하였다.

2.2.3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 단
축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도구는 직무
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
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설문지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
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 부여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0.870이었으
며[1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
=0.500이었다.

2.2.4 수면의 질
본 연구의 수면의 질은 이혜련(2005)이 개발한 수면

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8개 문항으로 불충
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 기능장애 12개 문항, 수면 후 
회복 4개 문항, 잠들기 어려움 4개 문항, 일어나기 어려
움 3개 문항, 수면 만족도 3개 문항, 수면유지의 어려움 
2개 문항의 총 6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
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
렇다 2점’, ‘거의 항상 그렇다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
도로 긍정문항(2, 8, 16, 18, 20, 27)은 역코딩 하였고 
점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84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부정 문항
은 역 환산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0.92 이었으며[10]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α=0.924이었다.

2.2.5 CES-D 우울
CES-D는 전겸구와 이민규(1992)에 의해 번안된 한

국판(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우울측정도구 사용하였다. CES-D는 대상자들의 
우울증상의 빈도를 측정하는 20문항의 질문지로써, 지난 
한 달 동안에 각 문항의 증상들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
지에 따라 0~3점까지 측정되며 측정 가능한 범위는 총 
0~60점까지이며, 우울한 감정 4문항, 긍정적인 감정 4
문항, 신체적 증상 7문항, 대인관계 2문항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4문항(4, 8, 12, 16)은 역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대상자들의 우울 점수에 따라 16점 미만을 정상
군, 16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구분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0.89이었으며[13]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0.934이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과 우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
무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과 일원분산분석
(ony-way analysis of variance; ony-way ANOV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수
면의 질에 따른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퍼
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93.8%, 여자 6.3%으로 남

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30세 미만 4.9%, 
30-39세 50.7% 40-49세 25.0%이고, 50세 이상은 
19.4%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는 14.6%, 전문대졸 
41.7%, 대졸이상이 43.8%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23.6%, 기혼 73.6%, 사별 등 2.8%이었다. 월평균소득은 
200-299만원은 26.4%, 300-399만원 53.5%, 400만원 
이상 20.1%이었다. 음주여부는 전혀 안 마심 9.7%, 월 
1회 이하 23.6% 월 2회 이상 66.7%이었다. 운동여부는 
전혀 하지 않음 7.6%, 주 1회 이하는 37.5%이고 주 2-3
회 이상은 54.9%이었다. 흡연여부는 비흡연 70.1%,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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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29.9%로 비흡연이 더 많았다. 건강상태는 나쁜편 
22.2%, 보통 58.3%이고 좋은편은 19.4%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35 93.8
  Female 9 6.3
Age (yrs)
  <30 7 4.9
  30-39 73 50.7
  40-49 36 25.0
  ≥50 28 19.4
Educational attainment
  Under-high school 21 14.6
  Professional college 60 41.7
  University 63 43.8
Marital status
  Single 34 23.6
  Married 106 73.6
  Bereavement etc 4 2.8
Monthly income (10,000won)
  200-299 38 26.4
  300-399 77 53.5
  ≥400 29 20.1
Drinking status
  No 14 9.7
  Less than once a month 34 23.6
  More than twice a month 96 66.7
Exercise status
  No 11 7.6
  Less than once a week 54 37.5
  Two or three times a week 79 54.9
Smoking status
  No 101 70.1
  Yes 43 29.9
Health status
  Poor 32 22.2
  Fair 84 58.3
  Good 28 19.4
Total 14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3.2 대상자의 업무별 특성
연구대상자의 직급은 소방사 14.6%, 소방교 43.1%, 

소방장은 18.8% 소방위 이상 23.6%이었다. 근무경력은 
1-4년 18.8%, 5-9년 38.2%, 10-14년 14.6%이고 15년 
이상이 28.5%이었다. 근무부서는 화재진압 46.5%, 구조 
10.4%, 구급이 25.7%이고 생활민원이 17.4%이었다. 지
난 1주동안의 출동건수는 3건 이하가 16.7%, 4-7건이 

38.2%, 8-11건이 16.7%이고 12건 이상이 28.5%이었
다(Table 2).

Characteristics N %

Position
  Fire fighter 21 14.6

  Senior fire fighter 62 43.1
  Fire sergeant 27 18.8

  Fire lieutenant 34 23.6
Work experience (yrs)

  1-4 27 18.8
  5-9 55 38.2

  10-14 21 14.6
  ≥15 41 28.5

Working department
  Firefighter 67 46.5

  Rescue 15 10.4
  Emergency medical service 37 25.7

  Complaints of living 25 17.4
Mobilization (cases/week)

  ≤3 24 16.7
  4-7 55 38.2

  8-11 24 16.7
  ≥12 41 28.5

Total 144 100.0

Table 2.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3.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과 우울 정도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점수는 71.9±5.1점

이었고, 수면의 질은 53.7±11.9점, 우울점수는 
15.0±9.6점이었다(Table 3). 

Variable Range Min Max Mean  SD

Job stress 24-120 57 86 71.9  5.1

Quality of sleep 0-84 15 81 53.7 11.9

Depression 0-60 0 51 15.0  9.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job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subjects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를 비교한 결

과, 성별에 따른 우울점수 평균은 남자는 14.5±9.1점 
여자는 22.7±12.8점으로 여자의 우울점수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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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고 높았고(p=.012),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평균은 나쁜편 18.6±12.6점, 보통이다는 14.5±8.2점이
며 좋은편은 12.5±8.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34).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음주
상태, 운동여부,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Characteristics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14.5 9.1 -2.536 .012

  Female 22.7 12.8
Age (yrs)

  <30 19.7 9.7 1.263 .289
  30-39 14.2 9.1

  40-49 14.1 11.0
  ≥50 17.0 8.6

Educational attainment
  Under-high school 17.5 10.4 .906 .406

  Professional college 14.3 9.4
  University 14.8 9.5

Marital status
  Single 16.1 9.1 .325 .723

  Married 14.7 9.8
  Bereavement etc 13.5 7.6

Monthly income (10,000won)
  200-299 14.1 8.4 .227 .797

  300-399 15.4 10.7
  ≥400 14.9 7.9

Drinking status
  No 17.8 10.2 1.406 .249

  Less than once a month 16.3 8.7
  More than twice a month 14.1 9.7

Exercise status
  No 16.8 8.1 1.087 .340

  Less than once a week 16.1 10.6
  Two or three times a week 13.9 9.0

Smoking status
  No 15.0 10.7

  Yes 14.8 6.3
Health status

  Poor 18.6 12.6 3.452 .034
  Fair 14.5 8.2

  Good 12.5 8.7

Table 4. Comparison of depression scor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5 업무별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업무별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를 비교한 결

과, 직급, 근무경력, 근무부서, 출동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Characteristics Mean SD t or F p

Position
 Fire fighter 15.6 8.2 .277 .842

 Senior fire fighter 14.9 10.5
 Fire sergeant 13.6 10.2

 Fire lieutenant 15.7 8.4
Work experience (yrs)

 1-4 15.4 7.9 2.135 .098
 5-9 15.8 11.5

 10-14 10.2 6.5
 ≥15 16.1 8.6

Working Department
 Firefighter 15.2 10.4 .250 .861

 Rescue 13.1 5.4
 Emergency medical service 15.5 8.2

 Complaints of living 14.6 11.1
Mobilization (cases/week)

 ≤3 15.4 8.7 2.396 .071
 4-7 16.9 11.0

 8-11 10.8 8.4
 ≥12 14.6 8.0

Table 5. Depression score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3.6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우울과의 상관분석결

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6).

Variable Job stress

Depression -.154

Table 6.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Job 
Stress 

3.7 수면과 우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총점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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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보였으
며(Table 7),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riable Quality of sleep

Depression -.712**

** P＜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4. 고찰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우울은 평균점수가 
15.0점이었다. 이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16.2점보다는 낮고, 119상황실 근무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12.61점[6] 보다는 높게 나타
났다. 119상황실 근무자의 우울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119상황실에서 신고전화를 접수하여 각 소방서
에 출동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출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긴급 상황 들을 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소방공무원의 우울은 근무현장에
서 개인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심리
적 압박감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1], 우울관련 요인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은 재난현장에 대한 불안, 긴장 
등에서 오는 긴박감이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14]. 본 
연구에서의 우울증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
적인 우울이 있을 수 있다. 우울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5].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 
71.9점이었다.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45.3
점[16]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소방직공무원의 교
대근무자에 비해 정신적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교대근무자의 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생리적 지표인 코티솔 수치가 일반직 근무자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여 
지고 있다[4]. 항시 긴장된 출동대기 상태와 그 외에 민
원문제와 과중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의 평균평점은 53.7점으

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대 근무자의 평균점수는 
54.5점[17]에 비해 수면의 질 정도가 낮게 측정되었지
만, 교대근무 간호사의 42.0점[18]으로 본 연구 대상자
의 수면의 질이 더 높게 나왔다. 항상 출동을 대기해야하
는 불안감과 화재, 구조, 구급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압
박감이 과도한 직무 불안으로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1]. 수면의 과도한 각성이 지속적이
면 신체적 긴장과 피로, 불면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고 한다[19]. 교대근무자의 수면패턴이 자다 깨다 반복적
이면 수면시간 만족이 16%로 수면 만족도 저하, 잠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과 같은 수면 문제를 일으킨다
고 한다[4]. 현장 활동 시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업무이
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므로 
업무에 신속성 긴급성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충분한 수
면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20]. 수면의 중요한 기능은 
신체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서파수면 시에는 
단백질합성과 세포의 분리가 일어나고 램 수면 시에는 
두뇌의 회복이 일어나므로 잠을 자고 난 후 정신과 신체
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수면의 기능을 갖도록[10] 향후 
교대근무 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
재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여자의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배용웅, 2008)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 구급차 안에서 민원인의 하소연이나 
주취자의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여 진
다고 한다[14].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차별화된 치료적개입이 필요할 듯하다.

대상자의 업무별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직급, 근무경력, 근무부서, 출동건수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력에 따라 우울 수
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했다
[21,22].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비교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증가하였으
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17,23].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일부를 
가지고 전체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으로 향후 전국 전체 
소방관근무자로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단면
연구방법으로 조사되어 우울과 관련요인 간의 원인적인 
연관성을 설명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일반적, 업무관련, 직무스트레스, 수면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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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수면 및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의 생활 전반에서 각종재난과 위
험 요소가 폭증함에 따라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
민의 실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과 현장 활동시 받은 심리적 충격
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 본 연구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정착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일
개 소방서 구조대 및 5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14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
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
터 10일까지 10일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version program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71.9±5.1점, 
수면의 질 53.7±11.9점, 우울 15.0±9.6점이었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증가하였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은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소방
공무원의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키며 우울을 감소시키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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